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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0(수) 현 지 정 보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26년 6월 캐나다 중앙은행 정책회의 결과 및 시장 반응

1. 주요 내용

(통화정책 결정내용)

□ 캐나다 중앙은행(이하 ‘BOC‘)은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인한 경기둔화 리스크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동결*(2.25%)

* ’25.12월 이후 5연속 동결

o 기자회견에서 캐나다 경제는 여전히 공급 과잉 상태이며 현재까지 중동상
황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다른 재화 및 서비스 가격으로 빠르게 
확산될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

― 한편 현재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을 용인하고 있
으나, 다른 부문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

(경제 및 물가 상황 평가)

□ (경제) 1분기 캐나다 경제성장률은 -0.1%(전분기대비 연율)로 4월 경제전망 당시 
예상치(1.5%, 전분기대비 연율)에 비해 큰 폭 둔화

o 이는 민간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출 감소, 주택시장 부진, 순수출 
약세 등에 기인

o 노동시장은 5월 취업자수가 증가*하였으나 월별 변동성이 높게 유지되는 가
운데, 실업률은 6.5~7%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

* 취업자수 증감(명) 26.3월 +1.4만→  4월 -1.8만 → 5월 +8.8만

□ (물가) CPI 상승률은 2.8%(4월)로 3월(2.4%)에 비해 확대되었으나 근원 CPI는 
2%에 근접

* CPI 상승률(YoY, %) : 25.12월 2.4 → 26.1월 2.3 → 2월 1.8 → 3월 2.4 → 4월 2.8
근원 CPI 상승률#(〃): 2.7 → 2.5 → 2.3 → 2.3 → 4월 2.1

# trimmed(상하위 20% 제외), median(중위값)의 산술 평균

o 다만,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으로 헤드라인 CPI 상승률
은 3% 수준까지 상승할 전망

작성자: 김지형 과장                                           조언자: 조광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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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및 시장 반응

□ 시장참가자들은 금리동결이 예상에 부합하였으나, 정책결정문에서 국내 경기

둔화 리스크에 무게를 둔 점* 등을 감안할 때 금번 회의를 다소 dovish한 것

으로 평가**

* 시장참가자들은 정책결정문에서 최근 1분기 GDP 감소 등으로 경제활동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고 평가하며 경제가 공급 과잉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한 점, 최근 고용지표 
호조 의미를 축소한 점, 중동상황으로 인한 헤드라인 CPI 상승률을 일시적으로 간주한 점 등
을 볼 때 인플레이션 우려에 비해 경기 둔화 쪽에 비중을 둔 것으로 평가(BMO, BofA)

** OIS 시장에 반영된 금년도 금리 인상 기대는 전일 1.2회에서 1.0회로 소폭 축소

o 대부분 투자은행들은 경기둔화 및 인플레이션 상승 리스크가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BOC가 당분간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정책금리를 동결할 것

으로 전망

□ BOC 금리동결(9:45)은 시장 예상에 부합하였으나, 정책결정문이 dovish하게 

평가됨에 따라 회의 직후 캐나다 국채금리(10년물)는 하락하고 주가는 상승하

였으며, 캐나다달러화는 강세 폭을 축소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강경 발언*으로 중동지역 긴장이 확대되고 유가가 

상승하면서 금리는 하락폭을 축소하고 주가는 하락 반전

* “미국은 이란을 강하게 공격할 것”(Bloomberg)

캐나다 국채금리 · 주가 및 캐나다달러화 환율

   주 : 1) 뉴욕시간 16: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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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C 정책결정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평가

(BMO) 금일 정책결정문은 1분기 GDP가 예상보다 부진했던 점을 반영하여 캐나다 

경제활동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는 등 다소 dovish하게 평가. 다만, 맥클램 

총재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무역 규제 강화시 금리 인하, 인플레이션 확

산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모두 언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BOC는 금리를 동

결할 것으로 예상  

 (BofA) 금번 정책결정문은 5월 고용 호조에도 불구하고 연초 이후 고용 변화가 미미

하다고 일축한 점, 경제가 여전히 공급 과잉 상태에 있다고 평가한 점, 중동 상황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일시적으로 간주한 점 등을 통해 볼 때 다소 

dovish한 것으로 평가. 맥클램 총재가 현재 상황을 경기 둔화 및 인플레이션 상승이 

결합된 통화정책의 딜레마 상황으로 규정한 만큼 BOC는 당분간 정책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 

 (CIBC) 당사는 정책결정문에 중동 상황이 유가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을 일시적으로 

간주(look through)하겠다는 문구를 유지한 점 및 최근 고용지표 호조 의미 축소 등

이 dovish했다고 평가.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및 중동 상황을 

경제에 직면한 양방향 리스크로 언급함으로써 당사는 BOC가 금년중 정책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 

 (HSBC) 금일 정책결정문은 중동 상황이 유가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을 일시적으로 간

주(look through)하겠다는 기존의 가이던스를 재확인하는 등 직전 회의 기조를 유지

하였음. 다만, 경제가 공급 과잉 상태에 있다고 평가한 점과 미국과의 무역 상황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다고 언급한 점 등은 다소 dovish하게 해석됨. 중동 분쟁이 길어

질 경우 기업의 인플레이션 전가 우려가 커질 수 있음에 따라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존재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BOC는 인내심을 발휘하며 올해 정책 금리를 동결할 것

으로 예상 

 (Desjardins) BOC는 정책결정문을 통해 올해 1분기 GDP 부진과 높은 실업률을 근거

로 경기 둔화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중동 지역 갈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리스크

도 함께 언급하였음. 맥클램 총재는 현재를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상승이 결합된 

통화정책의 딜레마인 상황으로 평가.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의 무역 규제 강화시 금리 

인하를, 고유가 지속에 따른 인플레이션 확산시 금리 인상을 단행 할수 있다고 언급

하는 등 양방향 가능성을 모두 열어둠에 따라 따라 금일 시장은 제한적인 반응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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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0일 Bank of Canada 통화정책회의 정책결정문

The Bank of Canada today held its target for the overnight rate at 2.25%, with the 
Bank Rate at 2.5% and the deposit rate at 2.20%.

The conflict in the Middle East is now in its fourth month. The resulting increases in 
energy prices and disruptions in global supply chains are weighing on global economic 
growth and pushing up inflation. At the same time, the US administration continues to 
propose new tariffs and trade policy uncertainty remains elevated.

In the United States, economic growth remains solid, supported by consumption and 
AI‑related investment. In the euro area, growth is subdued, with higher energy prices 
weighing on activity. China’s economic growth continues to be supported by strong 
exports.

Canadian financial conditions have loosened since the April Monetary Policy Report. 
Global equity markets have been buoyant and bond yields remain volatile. The Canadian 
dollar has weakened against the US dollar and other currencies.

In Canada, GDP edged down by 0.1% in the first quarter, weaker than expected at the 
time of the April MPR. Consumer spending grew 1.4% but government spending 
unexpectedly declined. Housing activity also declined and business investment remained 
weak. Exports fell while imports rose strongly as inventories were rebuilt. Employment 
was up in May, but looking through monthly volatility, employment in Canada is little 
changed since the start of the year. The unemployment rate continues to fluctuate in the 
6 ½%-7% range with the most recent reading at 6.6% in May.

Recent data suggests that growth will resume in the second quarter but, even with some 
rebound, the economy is expected to remain in excess supply.  

As expected, CPI inflation rose in April, reaching 2.8%. The increase reflects energy 
prices, both higher oil prices and the impact of the elimination of the consumer carbon 
tax falling out of the 12-month rate of inflation. So far, there has been limited evidence 
of broad-based pass-through of higher energy prices to other consumer prices. Measures 
of core inflation have moved down to around 2% and the share of CPI components 
growing above 3% is close to its historical average. Food price inflation moderated but 
remains high, and shelter inflation continued to slow. With global oil prices still elevated
—roughly $10 a barrel above our April MPR assumptions—total inflation is expected to 
hover around 3% in the near term before easing gradually towards 2%.

Against this overall backdrop, Governing Council decided to maintain the policy rate at 
2.25%.  Economic activity in Canada has been weak and uncertainty about US trade 
policy persists. The conflict in the Middle East is ongoing and oil prices remain 
elevated. Governing Council is continuing to look through the war’s near-term impact on 
headline inflation, but will not let higher energy prices become persistent inflation. As 
the outlook evolves, we stand ready to respond as needed. The Bank is committed to 
maintaining Canadians’ confidence in price stability through this period of global 
upheaval.


